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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1. 윤석열은 2024. 12.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으로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의 임명을 재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
회,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댄 내란 범죄자로 진실화해위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2024. 12. 3. 오후 10시 30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 그 직후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바, 이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헌정질서
를 파괴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2.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국헌문란 행위를 사과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
사하여 진실화해위 신임위원장으로 박선영을 임명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범죄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행한 임명권을 단호히 거부하며, 내란 우두머
리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은 진실화해위 위원장 역시 단호히 거부한다.

3. 박선영은 2023. 5.경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서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국
민은 반대하거나,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거나 가로막거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무혈입성했다”라며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는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박선영은 같은 영상에서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
다. 그뿐 아니다. 박선영은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댓글 중 “국회 해산이 맞다”, “차라리 이참에 보수 우익들이 촛불 좌빨에 맞서서 태
극기들고 응집하길 바래봅니다”라는 댓글 등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언동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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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정을 파괴하려 한 범죄자인 윤석열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화해위의 
위원장을 임명할 자격이 없다. 진실화해위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와
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독립적 국가기관의 
위원장을 국헌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 임명 대상자가 군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옹호
하고 현 정권의 국헌문란 행위에 동조하는 자라면, 더더욱 그 임명권 행사는 진실화
해위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과 다름없다. 

5. 이에 우리 위원회는 내란 범죄자인 윤석열에 의해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에 대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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